
진안군으로 귀촌...

씨없는 곶감 농촌체험휴양마을(학동마을) 사무장(‘14년~)

마을간사·사무장 협의회 회장 역임(‘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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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학동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학동마을의 심효진 활동가는 귀촌 후 마을 일손 돕기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째 마을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행정의 상호 협력을 이끌며  

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시설 보수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마을 경제 살리기 등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효진 사무장

심효진 사무장의 활동지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학동길 54-14 학동마을

주요자원 다목적 체험관, ‘학동 부녀회 맛’ 식당, 야외 물놀이장, 힐링숲, 

씨없는 곶감,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사계절 마을나들이,

생태텃밭정원, 산촌마당캠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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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마당캠프(도농교류)

▲ 생태텃밭정원 탐방

▲ 사계절 마을나들이

자기개발을 통한 마을발전에의 기여 

개인의 성장과 마을의 성장이 비례한다고 믿는 심효진 

활동가는 마을 성장의 동력으로 자기계발을 성실히 하였습

니다. 학동마을의 여행 및 체험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

도록 마을 해설사 일과 정리수납 등에 도움을 주는 자격증

들을 취득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동 부녀회 맛’ 식당 영업 

초기에 일식조리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여 식당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견인하였습

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선도

심효진 활동가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마을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마을과 학동부녀회를 설득하여 마을텃밭을 조성하

고, 사계절 체험의 밑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운영관리 총괄), 사무장(숙박 운영관리, 체험 프로그램 기

획 및 진행, 홍보), 부녀회(숙박 시설물 관리, 체험 보조 진

행), 노인회(숙박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 체험 진행), 청

년회(숙박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체험 및 홍보 진행)로 역할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고 주민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활동가의 열정이 

마을의 에너지로 번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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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썰매장 운영 ▲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  손바느질 교실 ▲  소박한 마을축제

학동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운장산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있어 일찍이 

200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

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을 통하여 9개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명의 일자리를 창

출하였으며 이후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18년부터

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학동마을은 오랜 시간 마을 공

동체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잘 잡혀 있는 마을입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 사

업 활성화를 이루고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현

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2021년까

지의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으로는 다목적 체

험관 증축과 힐링숲 조성으로 체험시설을 갖

추게 되었습니다. 활동작물의 한 해 살이 농사

체험교육으로 학생과 마을주민 간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사계절 마을나들

이’는 4개 학교가 참여하며 현재도 진행 중입

니다. 겨울에 진행되는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

여행 겨울축제’는 농한기 마을주민들의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얼음 썰매장과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10일

간의 운영기간 동안 약 900명이 방문한 이 축

제로 인해 마을주민의 소일거리와 소득이 발생

하였고, 이로인해 학동마을은 사계절 내내 방

문객이 있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 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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